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대한극지의학회(회장 김한겸)가 4월 11일 고려대학교 의과대

학 문숙의학관 1층 원형강의실에서 ‘제1회 대한극지의학회 학

술대회’ 개최했다. ‘극지의학, 새로운 출발’이라는 부제로 열린 

이날 학술대회는 대한극지의학회가 창립된 후 처음 열린 학술

대회로,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, 박병권 한국극지연구위원장 

(전 해양연구소장), 이홍금 전 극지연

구소장, 송진원 고려대학교 연구교학

처장 등 주요인사와 극지연구소, 극지

의학연구회, 월동의사회에서 약 50명

이 참석했다. 

총 4부(‘극지의학1. 한국 극지의학

의 과거 및 현재’, ‘극지의학2. 세종기

지, 장보고기지 의료현황 및 월동생

활’, ‘초청강연-극지의료의 첫 발’, ‘패

널 토론: 극지의학 및 연관연구’)로 진

행된 이날 행사는 남극 기지의 특수

한 의료 환경에 대한 이해, 대안과 발

전을 위한 활발한 의견개진과 토론의 시간으로 이어졌다. 특

히 우리나라 남극 진출과 연구사에 있어 사람을 주제로 과

거, 현재, 미래를 탐색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극지

의학이라는 융합학문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뜻 

깊은 시간이었다. 한편,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한 대한극지

의학회(The Korean Society of Polar 

Medicine, KSPM)는 남₩북극 파견 월

동대원과 연구자들의 건강과 응급상

황 대응, 의학연구를 위해 지난 2014

년 6월 21일 창립되었으며, 창립일이 

절기상 남극의 동지에 해당하는 날이

어서 ‘남극동지회’ 라는 별칭을 가지고 

있다. ‘고려대학교 극지의학연구회’와 

월동을 했던 의사들의 모임인 ‘극지의

사회’, 그리고 ‘극지연구소’가 함께 힘

을 모아 결성했다. 대한극지의학회 홈

페이지 polarmed.re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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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롭게 출발하는 극지의학!
극지연구소, 극지의학연구회, 월동의사회에서 약 50명 참석

｜     Focus 제1회 대한극지의학회 학술대회     ｜     글 이어진 학술대회 총무, 세종과학기지 23차 월동의사 사진 정종원     ｜

30

미
래
를
 여
는
 극
지
인

1 학술대회 참가자들. 2 개회사를 하고 있는 대한극지의학회 김한겸 회장. 3 ‘세종기지 26년의 의료소비 양상’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민구 교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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